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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변협 2018년도 

우수법관 95인 선정 발표

변협이 지난달 1월 25일 2018년 우수법관 

95명을 발표했다.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

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

한 것이다.

해마다 법관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

있다. 2018년 법관평가에는 변호사 4091명

이 법관평가표 3만4806건을 제출했다. 전체 

회원 2만1540명 중 18.9%가 참여한 것이다. 

평가 받은 법관 수는 4492명(중복 포함)이다. 

2017년에는 3981명이 법관평가표 3만101건

을 제출한 바 있다.

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서울고법 김승

주·박지연·신숙희·이영창·진현민 판사, 서

울서부지법 곽형섭·유성욱·주한길·황인성 

판사, 서울중앙지법 김배현·김종호·최진곤 

판사, 수원지법 송승우·이승훈 판사, 의정부

지법 권기백·서영호 판사, 인천지법 심현주·

정원석 판사, 특허법원 나상훈 판사, 대구가

정법원 정승원 판사, 대구지법 상주지원 황성

욱 판사 등 21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. 

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인천지법 김현순·

박대준·이관형·이상훈·임정윤·장민석·장

유진·허일승 판사, 인천가정 정우영 판사를 

우수법관으로 평가했다. 경기중앙지방변호사

회에서는 수원지법 김병찬·이주연·이화송·

배온실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꼽았다.

각 지방회는 평가 결과를 변협에 송부하

고 변협의 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

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수법관과 하위법

관 명단을 담은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장, 지

방회 관할 법원장,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. 법

관인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

다.

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인사에 관한 심의 

및 대법원장의 법관 연임·보직·전보 등 인사

관리에 변협의 법관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

반영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 2017년 8월 김경진 의원 대표로 발의되기

도 했다.

변협은 “법원행정처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

통해 법관평가의 공정성 및 취지를 알리고 법

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

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

(대한변협신문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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